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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기원전 402/1년 페르시아의 왕에 대한 반란에 동참한 그리스인 용병대의 

퇴각기이자 자서전이다. 페르시아의 왕 아르타크세르크세스 2세의 동생인 소퀴로스

는 왕위를 찬탈하고자 그리스인 용병 11,000명을 모집하였다. 기원전 401년 9월 쿠낙

사 전투에서 소퀴로스와 그리스 장군들은 전사하였다. 이에 그리스인 용병대는 지휘

관과 목표를 잃은 절망적인 상태에서 적지에서 탈출해야 했다. 흑해 연안의 그리스 

식민시들을 거치면서 냉대를 받았던 용병대는 식량마저 떨어지는 절망적인 상태를 

경험하였다. 트라키아 왕자가 군사작전에서 자신을 도와주면 식량과 급료를 지급하

겠다고 제의했고,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생존할 수 있었다. 그 사이 6,000명으

로 줄어든 용병대는 기원전 399년 3월 스파르타 장군에게 인계되었으나 스파르타의 

국내 정세 불안으로 무사히 귀향할 수 있었다. 

크세노폰에게 이상적인 지휘관은 소퀴로스였다. 그는 소퀴로스가 페르시아 궁전

에서 보낸 소년시절부터 쿠낙사 전투에서 전사할 때까지의 생애를 추도문에 적고 있

다. 추종자들에게 충성을 이끌어내고, 훌륭한 군인들을 양성하고, 호의를 베푸는데 

익숙하고, 보복과 응징을 철저하게 하는 이상적인 지도자였다. 성공한 지휘관과 실패

한 지휘관의 자질에 대한 설명을 통해 크세노폰은 진정한 지도자를 갈구하고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크세노폰 자신이 솔선수범하여 후퇴가 가능하였다는 주관적인 

서술, 병사보다 지휘관에 초점을 맞춘 영웅사관에 대한 비판이 있지만 자서전적인 서

술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옹호론도 있다.




